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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stres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The cross-sectional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459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ree provinces 

in South Korea by online method from August 27 to October 26, 2017., and analyzed by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ethod. The perceived stress level was found high among those with no regular exercise or 

experiences with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I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uncertainty intolerance. The mean score of perceived stress was 19.45±4.79 (range: 6-40).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ived str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clude self-efficacy, intolerance

of uncertainty, health status, and experiences with sexual transmitted infections, which explained 37.7% 

of the variability in the perceived stres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model (F=70.38, p<.0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need of developing interventions that prevent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reduce

intolerance of uncertainty, maintain good health, and increase self-efficacy in order to reduce the perceived

stress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South Korea.

Key words: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self-efficacy, intolerance of uncertainty, health status, sexual 
transmitted infection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Stress)는 스트링게르(Stringer)라는 라틴어

에서 유래되어 물리학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20세기 들어서 스트레스와 인체와의 상관

관계가 연구되면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Flink, 2010). 

현재 스트레스라는 개념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

신적, 육체적, 환경적 자극에 따른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생의 주기별로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놓이게 된다(Burchfield, 1979). 생애주기에 있

어 대학생은 부모의 통제를 받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로 넘어가는 과도기이자,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에 스스로 적응해야 하는 예비 사회인으로서 대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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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적응의 과업을 능동적인 대처하여야 한다(Kantanis, 

2000). 그러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대학

수능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교사 또는 학부모 주도 

교육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대학에서의 학업과정은 스

트레스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Song & Chae, 2014).

그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 대학생의 사

회적 성취목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

안과 스트레스로 이유 없는 우울, 의욕상실, 무기력 및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sia Business Daily, 2020). 불확실성(Uncertainty)은 앞

으로 기대하고 예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떤 형

태로 실현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

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Uncertainty intolerance)인 불

확실성 불내성이 부족할 경우 불확실성을 위협적인 스

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하게 된다(Tanovic, et. al., 2018).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는 방식은 남녀 대

학생 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대학생의 경

우 남자대학생에 비해 폭식 등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였으며, 스트레스에 소극적으로 대

처하고 사회적 지지추구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Lee, 2018)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 좀 더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활발한 성활동을 하는 

여자대학생들의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조혼, 성

매개질환감염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신체적 또는 정

신적 건강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가

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halili, et. al., 2020).

한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목표달성에 필

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적, 사회적, 행동적 기능들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기제

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

(Bandura, 2010)으로, 대학생들의 생애주기 전환기에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Kantanis, 2000).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자대

학생의 문제성 음주 및 흡연이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는 자취를 

하거나 친구가 함께 사는 경우 등 가족의 통제가 약해

지는 환경적 요인이 건강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

되었다(Ham & Lim, 2017).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

업 후 갖는 해방감으로 자기통제를 벗어난 생활습관

을 갖거나 선후배와 수직적이고 서열적인 인간관계 중

심의 대학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자기결정권을 방해하

는 사고유형을 가지게 되며 이는 결국 자기효능감 형

성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oon & Han, 2013). 

더욱이 Gencoglu, et. al.(201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

자대학생에 비해 여자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형성과 기

능정도가 용서, 불안, 우울 등 스트레스 반응 위협요인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여자대학생들이 지

각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

행연구는 주로 비만, 체형인식, 및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Kang & Kim, 2015; Kim, 201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 불내성 정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불확실성 불내성 정

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규명함으로 여자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

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내성을 파악한다.

둘째, 여자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

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내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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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및 불확실성 불내성 정도를 파악하고 여자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내성이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

적 서술적 조사연구(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 경상, 전라도 소재 대학의 

여자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방법과 목적에 대한 설명

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산정 근거는 G*power version 3.1.9.6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은 정도의 효과크기(f2)=.05, 유

의수준(α)=.05, 검정력(1-β)=.90, 예측 변인수 12로, 

양측검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수를 계산하

였을 때, 448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동안 회수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연구대상자 조건에 부합한 여자대학

생 459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가 취약층인 학생임에 따라 대상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

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문 전에 읽어보도록 설명

문을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자만이 설문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

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노출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한다는 점과 연구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4. 연구도구

1)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황에

서 방해하는 사건, 상태로 정의되며(Lazarus & Folkman, 

1984), 지각된 스트레스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

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Cohen(1988)이 개발한 10문항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Lee(2005)가 한국어

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달 동

안 지각된 스트레스가‘전혀 없었다' 0점에서 ‘매우 자

주 있었다' 4점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고, 4, 5, 

7, 8번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ohen(1988)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78이었고, Lee(2005)

의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74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Vealey, 1986).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1982)이 개발한 도구를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Hong(1995)이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

감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

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1995)

이 개발할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6이었

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88이었다.

3) 불확실성 불내성

불확실성 불내성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각, 해

석 및 반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지적인 

편향을 의미한다(Dugas, et. al., 2004). 본 연구에서 불

확실성 불내성은 Carleton, et. al.(2007)이 개발한 12문

항의 단축형 IUS(shortened version of the IUS, IUS-12)

를 Noh(2016)가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

였고, 2개의 하위요인인 미래불안(Prospective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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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M±SD

Age

<20 98 21.3 21.67±3.42

20-24 296 64.5

≥25 65 14.2

Region

Gyeonggi-do 161 35.1

Gyeongsang-do 190 41.4

Jeolla-do 108 23.5

Diet
No 102 22.2

Yes 357 77.8

Health status

Bad 37 8.0

Moderate 138 30.1

Good 284 61.9

Drinking
No 151 32.9

Yes 308 67.1

Smoking
No 417 90.8

Yes 42 9.2

Exercise
No 178 38.8

Yes 281 61.2

HPV vaccination
No 257 56.0

Yes 202 44.0

Sexual 
experience

No 244 53.2

Yes 215 46.8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No 341 74.3

Yes 118 25.7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N=459)7문항과 제약불안(Inhibitory anxiety) 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불확실성 불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arleton, 

et. al.(2007)이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1이었고, Noh(2016)의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 α=.87이었다.

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8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26일까지이며,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해

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지원센터장에게 연구의 목적

과 진행방법을 설명한 후 협조와 동의를 구하였고, 연

구대상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연구동의,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및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

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

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5.0(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

성은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내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으

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

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내

성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다.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ethod)을 실시하

였다. 각 통계량의 유의 수준은 p<.05에서 채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여자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령은 평균 21.67±3.42세, 20세 이상 25세 미만이 

296명(64.5%), 경상도가 190명(41.4%), 다이어트를 하

는 경우가 357명(77.8%),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여

자대학생이 284명(61.9%), 현재 음주를 하는 여자대학

생이 308명(67.1%), 비흡연자가 417명(90.8%)으로 가장 

많았다.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가 281명(61.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이 257명(56.0%)이었으며, 성경

험이 있는 학생이 215명(46.8%)이었고, 매독, 임질, 클

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성매개질환감염에 걸렸

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118명(25.7%)이었다(<Table 1>).

2.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내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의 평균 평점은 19.45±4.79(최소-최대: 16-40)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의 평균 평점은 75.34±10.07(최소-최대: 

44-107)이었으며, 불확실성 불내성의 평균 평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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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erceived stress

M±SD t or F p

Age

<20 19.28±4.99 0.28 .759

20-24 19.51±4.38

≥25 19.43±6.15

Region

Gyeonggi-do 29.40±5.41 0.16 .850

Gyeongsang-do 29.36±4.33

Jeolla-do 29.68±4.60

Diet
No 18.85±3.83 -1.66 .099

Yes 19.62±5.02

Health status

Bad 21.70±5.71 0.28 .759

Moderate 20.54±4.43

Good 18.62±4.64

Drinking
No 19.23±5.15 -0.70 .484

Yes 19.56±4.60

Smoking
No 19.39±4.81 -0.78 .434

Yes 20.00±4.54

Exercise
No 20.04±4.42 2.11 .035

Yes 19.07±4.98

HPV vaccination
No 19.47±4.83 0.09 .927

Yes 19.43±4.74

Sexual 
experience

No 19.45±4.65 -0.01 .992

Yes 19.45±4.95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No 19.11±4.57 -2.61 .009

Yes 20.43±5.27 　 　

Table 3.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stress by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N=459)

Variables M±SD Min~Max
Scale conversion score 

M±SD Min~Max

Perceived stress 19.45±4.79 16~40 1.94±0.48 0.6~4.0

Self-efficacy 75.34±10.07 44~107 3.27±0.44 1.9~4.7

Intolerance of 
uncertainty

38.54±6.76 18~60 3.22±0.56 1.5~5.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N=459)

38.54±6.76(최소-최대: 18-60)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의 차이 

여자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는 운

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t=2.11, p=.035), 성매개질환감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다(t=-2.61, p=.009)(<Table 3>).

4. 지각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내성 간의 

상관관계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r=-.50, p<.001), 불확실성 불내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r=.05, p<.001),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 불내성은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9, p<.001)(<Table 4>).

Variables
Perceived 

stress
Self-efficacy

Intolerance of 
uncertainty

Perceived stress 1

Self-efficacy -.50 (<.001) 1

Intolerance of 
uncertainty

.05 (<.001) -.29 (<.001) 1

Table 4.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N=459)

5.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범주형 변수인 지

역, 다이어트, 음주, 흡연, 운동, 예방접종, 성경험, 성매

개질환감염 여부, 건강상태는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연령,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 불내성은 

연속 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시 단계적(Stepwise) 방법을 이용하였고 유의확률 

.10을 기준으로 변수를 제거하였으며, 유의확률 .05를 

기준으로 변수를 선택하였다.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

트레스에 대한 회귀모형은 분산팽창지수(VIF)가 

1.02-1.14로 10이하이었고, 공차(Tolerance)가 0.88-0.98

로 0.1이상을 만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

며,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다(F=70.38, p<.001).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좋을수록,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낮았고, 

성매개질환감염에 걸린 경험이 있을 때, 불확실성 불

내성이 높을수록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높

았다.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건강상태, 자

기효능감, 성매개질환감염에 걸린 경험, 불확실성 불

내성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이 4개 변수로 구축

된 회귀모형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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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t p

Intercept 25.38 1.97 12.91 <.001

Health status(ref.=bad)

   Good -1.49 0.37 -4.08 <.001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ref.=no)

   Yes 0.93 0.36 2.59 .010

Self-efficacy -0.19 0.02 -10.26 <.001

Intolerance of uncertainty 0.23 0.03 8.57 <.001

F (p) 70.38 (<.001)

Adj. R2 0.377

Tolerance 0.88~0.98

VIF 1.02~1.14

Durbin-Watson 1.93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the perceived stres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N=459)

37.7%이었다(<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

레스, 자기효능감 및 불확실성 불내성 정도를 살펴보

고 그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자대학생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이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Burger & Samuel, 2017; Herman, et. al. 2018)과 마찬가

지로, 참여자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있어 자기효능

감이 의미 있는 주요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Social-cognitive theory)에 따르면, 사람

들은 특정사건을 경험하면서 주변의 반응에 따라 경

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를 부정적

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할 때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방법을 

인식하도록 돕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ebastian, 

2013). 따라서 여자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강화는 스

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증되

었으며 여자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 격차를 고려한 

자기효능감 향상 훈련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불확실성 불내성이었다. 현재까지 우

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확실성 불내성과 지각

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전무한 상황

이지만, 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

(Demirtas & Yildiz, 2019; Nekić & Mamić, 2019)에서는 

불안, 우울, 좌절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확실성 불

내성과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서도 지각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불내성과의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불확실성 불내성이 높은 여

자대학생의 경우 일상에서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

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위협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심리치료에서

는 스트레스나 불안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원인

을 불확실성 불내성으로 설명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내

성을 키워주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Park & Park, 2019). 특히, 불확실성 불내성과의 섭식

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

와의 관련성과 여성에게서 더 유의미한 결과(McEvoy, 

et. al., 2019)를 제시하고 있어 여자대학생들의 불확실

성 불내성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넓혀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

상태가 지각된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는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제시한 우리나라 여자대학생의 우울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Lee & 

Lee, 2016)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대상자

의 주관적 건강인식정도는 과반수 이상이 좋음으로 인

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여

성의 삶 통계결과(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8)에 있어 19세~29세의 연령층에서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남성에 

비해 낮으며 2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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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20대 이후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식 감소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자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

식하는 건강상태와 실제 건강상태와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올바른 개념

도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성매개질환감염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 중 1/4정도 여자대학생들이 매독, 임질, 클라

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

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성매개질환감염에 걸렸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매개질환감염에 

노출된 경우는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시 의사소

통 유형을 조사한 선행연구결과(Jeon, 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자대학생들도 상대방

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본인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을 배려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교제관계 강화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

방의 요구에 응함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나 데이트 폭

력 등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또한 미혼여

성의 성적 자기주장 영향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결과

(Kim, 2018)에서 미혼여성의 경우 수동적인 성역할 고

정관념이 높고 성적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성적 자

기주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역할 고

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은 자기효능감과 직결됨을 설

명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보도자료(Helath Chosun, 

2020)에 따르면, 1030세대에서 성 접촉이 건강을 위협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 중 20대의 성

매개질환감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자대학생들을 위한 

성지식에 대한 교육 및 성에 대한 자기주장훈련의 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3개 지역의 여자대학생을 대상

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

과는 여자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

의 인과적 관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 경상도, 전라도 소재의 여자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요인은 자기효능감, 불확실성 불내성, 주관적 건강

상태 및 성매개질환감염의 노출이었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전국지역 소재 여자대학생을 대상

으로 표본수를 확대하여 본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각된 스트레스 영향요

인을 고려한 위기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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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이다. 이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로 3개 도서지역의 여자대학생 459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여자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

스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매개질환감염 경험이 있는 경우에 높았다. 지각된 스트레스는 자기

효능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불확실성 불내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각된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17.45±4.79(범위:6-40이었다.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

능감, 불확실성 불내성, 건강상태, 성매개질환감염이었고, 이 4가지 변수는 지각된 스트레스 회귀 

모델에서 37.7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 = 70.38, p<.001).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자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매개질환감염을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도록 

하고, 불확실성 불내성은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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